
한국감귤수출연합이 올해 제주 감

귤 수출 목표를 3700t으로 설정하고

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.

한국감귤수출연합(주)는 4일 이

사회를 열고 2025년도 감귤 수출

목표와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.

연합은 지속적인 감귤수출 확대

를 위해 감귤 수출농가와 수출전

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, 물류표준

화, 저장성 강화를 위해 수출용 팔

레트, 선도 유지제 등 수출 관련

각종 기자재를 지속해서 지원할

방침이다. 또 회원사 통합조직 간

공동물류를 추진하고 내륙공동 운

송비를 지원해 수출가격 경쟁력 강

화에도 힘쓸 예정이다.

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

해 해외 주요 바이어 초청 행사와

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에서 개최

되는 수출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

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.

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대만과

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부합한

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, 국

립농업과학원과의 협업으로 수출농

가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관리 교육

과 현장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.

한국감귤수출연합(주) 송창구

대표이사는 작년 감귤 생산량 감

소와 내수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

감귤 물량이 4.3%가량 감소했으

나, 금액으로는 29.6%가량 증가한

482만 달러를 달성했다 면서 수

출전문단지와 수출농가 육성으로

안정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

지속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 제주

감귤의 수출 확대 및 출하국가 다

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한국감귤수출연합(주)는 20121년

12월 제주 감귤의 수출 창구 단일

화와 통합 마케팅을 위해 도내 18

개 농감협이 출자해 설립됐으며, 농

림축산식품부에서 감귤류 수출통합

조직으로 지정된 조직이다.

현재 농감협을 포함한 주요 생산

자단체와 수출업체 등 45개 회원사

가 소속돼 있으며, 전년도 국가 전

체 감귤류 수출실적(3587t)의 93.3

%인 3347t을 수출했다. 오은지기자

4일
코스피지수 2528.92

-3.86
▼ 코스닥지수 737.90

-6.06
▼ 유가(WTI, 달러) 68.37

-1.39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486.36 1435.24 1EUR 1562.87 1501.89

100 995.12 960.90 1CNY 210.46 190.42

2025년 3월 5일 수요일6 경 제

오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, 40명 선출

오늘(5일) 제주지역에서 무투표 당

선을 포함해 40명의 새마을금고이

사장이 선출될 예정이다.

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

는 5일 제주지역 9개 투표소에서

새마을금고이사장을 선출하는 제1

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

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.

이번 선거에서 경선이 펼쳐지는

곳은 10곳이다. 제주시가 2곳(동제

주새마을금고, 서제주새마을금고),

서귀포시는 8곳(제주남원동부새마

을금고, 태흥새마을금고, 의귀새마

을금고, 서홍새마을금고, 서호새마

을금고, 하원새마을금고, 동홍새마

을금고, 서귀포동부새마을금고)이

다. 이 중 회원 직선제를 치르는 곳

은 3곳이며, 7곳은 대의원회의 간선

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

다.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

선거가 된 금고 30곳은 선거일에 해

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투표 시간은 직선제로 이사장을

선출하는 금고(서귀포시 3곳)는

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, 대

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

는 금고(제주시 2곳, 서귀포시 5

곳)는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

다. 선거인 수는 총 1만1719명이다.

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인은 주민

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

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

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. 투표소 위

치는 각 선거인에게 발송된 투표안

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중앙선

관위 홈페이지(www.nec.go.kr)에

서도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.

투표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

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▷어느

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

는 경우 ▷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

기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유

의해야 한다.

투표가 마감되면 제주시 지역은

동제주 및 서제주새마을금고에서,

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 혁신도시

국민체육센터에서 개표가 진행될

예정이다.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

홈페이지 및 동시이사장선거통계

시스템(https://we-info.nec.go.

kr/web/main.do)에서 확인할 수

있다. 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제주농협키위협의회가 탐나키위

통합브랜드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

나선다.

제주농협키위협의회는 4일 농협

제주본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

원 중심으로 탐나키위 통합브랜

드를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본격

추진하기로 했다.

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통합브랜

드 개발 용역을 완료하고, 썸키위,

탐나키위, 올레키위, 키윙클, 키위

오름 등 5개 네이밍 후보 중 선호

도 조사 결과 탐나키위 를 최종

통합브랜드명으로 제정했다.

협의회는 청정 제주에서 재배하

고 농협에서 선별 출하하는 키위에

탐나키위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

들이 제주산 키위를 쉽게 인식하고

선택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확보할

계획이다.

이를 위해 협의회 담당자로 구성

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통합브랜

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정책사

업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, 출하농

협 공동으로 통합마케팅을 추진해

제주 키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꾀

할 방침이다.

김진문 협의회 의장은 탐나키

위 를 소비자가 믿고 다시 찾는 브

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수단

을 활용해 홍보를 이어나가겠다 면

서 철저한 품질관리와 선별 강화

로 제주 키위의 좋은 품질과 맛이

소비자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키위

로 각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

강조했다.

한편 제주농협키위협의회는 제

주의 키위생산 농업인의 소득증대

와 키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키위

를 출하하는 제주 9개 농협(제주시

농협, 조천, 함덕, 한경, 애월, 제주

안덕, 중문, 성산일출봉, 제주감귤)

이 모여 2023년 8월 만들어진 협의

체이다. 지난해 이들 농협에선

1375t, 72억원의 제주 키위를 판매

했다. 오은지기자

5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

가던 제주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

증감률이 설 명절 연휴가 낀 올해

1월 플러스로 전환됐다.

4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

2025년 1월 제주 산업활동 동향

에 따르면 지난 1월 대형소매점 판

매액 지수 잠정치는 106.1(2020=

100)로, 전년 동월 대비 10.6% 증가

했다. 지난해 8월(101.5) 이후 5개

월 만에 다시 기준치(100)를 넘어

선 것으로, 지난해 7월(108.4) 이후

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.

지난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

는 7 8월을 제외하면 기준치를 밑

돌았다. 연간 지수도 2022년 97.7,

2023년 97.1, 2024년 95.7(잠정)로

전년 대비 각각 3.6%, 0.6%, 1.4%

감소하며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지

고 있다.

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

5.5% 감소했다. 업종별로 보면 의

약품(67.7%), 금속가공(28.8%), 고

무 플라스틱(5.5%) 등에서 증가했

지만, 전기가스업(-6.6%), 음료(-

7.9%), 전자 통신(-61.8%) 등에서

감소했다.

출하도 전자 통신(-62%), 음료

(-20.5%), 비금속광물(-18.4%) 등

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.8%

줄었다. 다만 전월대비로 보면 생

산은 5.6%, 출하는 1.3% 증가했다.

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8.7% 늘

어났다. 고무 플라스틱(-13.2%),

식료품(-3.7%), 비금속광물(-2.9

%) 등에서 감소했지만, 음료

(107.9%), 금속가공(201.6%) 등의

증가가 두드러졌다. 오은지기자

꺼져버린 金치 프리미엄 국내에서 거래되는 금 현물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이 꺼지면서 국내 금값이 국

제 시세 대비 15배 넘게 급락했다.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지난달 28일 1㎏짜리 금 현물(금 99.99_1㎏) 1ｇ은 13만9030원에

거래를 마쳤다. 이는 지난달 14일 종가 16만3530원 대비 14.98% 급락한 가격이다. 연합뉴스

한국감귤수출연합 사업계획 심의 의결


